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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언론사에 고맙습니다.

2. 지난 7월 22일 만도 평택공장에서 청년비정규직 노동자, 스물여덟살 고 김승모 님이 중대
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2025년 10월 피아로딕스에 입사해 만도 평택공장에서 기계 수리
하는 일을 했습니다. 만도 측의 요구에 따라 기계 내부에 혼자 들어갔다 참변을 당했고, 해당 
기계는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3. 만도는 연매출 10조에 달하는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4년간 제대로 된 정규직 채용이 
없었고, 도리어 정규직 업무를 외주화 시켰습니다. 하청노동자를 공장에 상주시키며 기계 수
리 등 위험한 일을 떠맡긴 위험의 외주화가 불러일으킨 기업 살인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죽
음의 경영을 주도한 만도 경영 책임자 정몽원이고, 마땅히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엄히 다스려야 
함에도 현실은 참담합니다. 

4. 유족은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사과문을 내고 노동조합과 교섭하는 척
하면서 한편으로 사고가 난 기계를 재가동하려는 만행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는 사망사고가 난 사업장인데 진상규명도 없이 8/28일 작업 중지를 해제해주었습니다. 비극
적인 죽음 앞에서  노동자의 안전이나 생명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이윤에만 몰두하고 있습니
다. 

5.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의 죽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졌지만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죽음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죽음의 외주화라는 참담한 현실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각계 
원로(중진)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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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자회견을 가진 뒤 청와대를 직접 방문, 요구사항을 대통령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7. 기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각계 원로(중진) 긴급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9월 16일(수) 오전 11시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주최: 각계 원로(중진)
◦주관: 백기완노나메기재단
◦문의: 010-3665-2779

◦주요 참석 예정자 : 
강내희(중앙대 명예교수), 강성남(전 언론노조 위원장), 김경임(전 튀니지 
대사), 김세균(서울대 명예교수), 김영호(언론개혁시민연대 전 상임대표), 
남구현(한신대 명예교수), 류연복(민예총 이사장), 박득훈(목사, 성서한국), 
백도명(서울대 보건대 명예교수), 백원담(성공회대 석좌교수), 손호철(서강대 
명예교수), 신학철(백기완재단 이사장), 양규헌(노동자역사 한내 대표), 
양길승(녹색병원 전 병원장), 이덕우(변호사), 이수호(전 민주노총 위원장), 
이승곤(민미협 이사장), 조돈문(가톨릭대 명예교수), 최갑수(서울대 
명예교수), 현상윤(자유언론실천재단 이사) 등


